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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Overseas Fishing Grounds as a Strategy

for the Development of Korean Deep Sea Fisheries

- Focusing on Restoration of the North Pacific

the Red Squid Fishing Grounds-

Moon Soo Park

Graduate School of Management of Technology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proposed as a strategy for the development of the

deep-sea fisheries in Korea, focusing on the restoration of red squid fishing grounds in

the North Pacific Ocean.

In Chapter I, the purpose of the research, the method of the research, and the prior

research were conducted, and the management analysis and technical analysis were

conducted through the data, interviw of fisheries specialist and prior research in the

method of the study.

Chapter II presented the reasons why the Ministry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should take the lead in developing fishing grounds by analyzing the production structure

and management status of the deep-sea fisheries.

Chapter III suggests that the most economical fishing grounds is to be restored to red

squid fishing grouds in the North Pacific and to catch squid.

Chapter IV provided a technical approach to restoring red squid fishing grounds in the

North Pacific. As a result, I found that the most problematic thing was the dropout rate

of squid in fishing. In order to reduce the dropout rate, it was suggested that fishing gear

was developed for red squid fish.

Chapter V concluded that the strategy for the development of Korea's deep-sea fisheries

should be managed and restored to the North Pacific red squid fishery, and that fishing

needle and jigging machine should be developed technically for the North Pacific red squid

f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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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목적

최근 전 세계적인 수산물 수요 증가와 자유무역협정 확대에 따른 수산물

수출여건 개선 등으로 인해 원양산업1)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원양어

업 생산량은 어장 상실 등으로 인해 1992년 이후 지속 감소하였으나 최근

현지 합작어업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2017년에는 79만 톤으로 생산량이 회

복되었고, 우리나라 순수 어류 생산량의 47%를 원양어업이 담당하였다. 이

러한 대외여건 등의 변화에 발맞추어 해양수산부는 원양산업을 지속가능하

고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원양산업의 현황을 분

석하고, 업종별 간담회와 공청회 등을 통해 업계와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

쳐 2019년 “제3차 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을 마련하여 발표하였다.

이 계획에는 현재 79만 톤인 원양어업 생산량을 2023년 90만 톤으로 증대

시킨다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① 어선안전,

② 어장개척, ③ 선원복지, ④ 산업구조, ⑤ 국제협력 등 5개 분야에 대한

정책 방향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16개 중점 추진 과제를 마련하였다.

이 5개 분야 중에서 생산량 증대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어장개척

분야에 대해서 해양수산부는 정부의 주도적인 어장개발 정책을 통해 그간

국제적인 규제에 의해 오징어 유자망2) 조업이 금지되었던 북서태평양 지

1) 해외수역에서 어획물을 생산하는 원양어업과 해외에서 생산된 어획물 및 수산

물의 운송, 가공, 유통, 판매, 양식 및 이에 부대되는 사업을 포함하는 원양어업

관련사업을 포함하는 산업(원양산업발전법 제2조)
2) 流刺網으로 수심이 깊은 어장에, 표층에서 떠다니는 물고기를 대상으로 그물을

양쪽에서 고정시키지 않고 흐르게 두고, 물고기가 사각형의 그물 망목에 꽂히

게 하여 잡는 그물 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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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을 오징어 채낚기 어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 밝혔다.

여기서 북서태평양 지역의 오징어라함은 북태평양 빨강오징어3)를 말한다.

이 북태평양 빨강오징어 어장은 1990년부터 미국이 자국의 어민 보호법 및

유자망 규제법을 마련하여 공해유자망어업을 감시 규제하기 시작하였고,

1991년 UN 총회 결의에 의해 1993년에 이 어장에서 유자망 어선들이 완

전 철수하기 전인 1992년부터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채낚기 어구와 어법으로

시험조업을 했지만 경제성 있는 어업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리지 못한

어장이다. 그동안 상업 어선들도 몇 번 시험조업을 하였지만 아직까지 경

제성 있는 조업 결과를 내지 못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국립수산과학원이

새로운 어장개척을 위해서 기술적으로 다양한 어장, 어종, 어구어법에 대한

연구를 해오고 있다.특히, 북태평양 빨강오징어 어장에 대해서 상업어선들

이 성공적인 조업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을 계속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원양어업 발전을 위한 전략적 차원에서

“제3차 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의 목표인 생산량 증대를 위해 가장 중요한

분야라고 할 수 있는 해외어장 개척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특히 북태평

양 빨강오징어 어장 복원에 대한 방법론을 제시하는 것이다.

2. 연구의 방법

본 연구의 방법은 우리나라 원양어업에 대하여 경영적 관점과 기술적인

관점에서 문제점을 찾아내고 해결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 검토

와 분석 및 수산전문가 인터뷰 등을 실시하였다. 경영적인 관점에서는 해

3) 학명 : Ommastrephes bartrami. Neon flying squid라고 하며 일본인이나 한국

수산회사에서는 이 오징어를 무라사키 이까(ムラサキ イカ)라 함. 일본어로 붉

으스럼한 색깔의 오징어를 말함. 주로 오징어 채의 원료로 이용되며 칠레 및

페루의 대왕 오징어의 용도와 동일하게 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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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산부 자료, 원양산업협회 자료, 그리고 DART4) 자료 등을 활용하여

원양어업의 구조분석과 재무분석을 하였다.

기술적인 관점에서에서는 선행 연구된 국내 및 외국 문헌, 해양수산부

자료, 원양산업협회 자료, 국립수산과학원 시험조업 보고서 등을 활용하여

우리나라 원양어선들이 과거 및 현재에 어획했거나 하고 있는 어장, 어종

과 생산량, 어구와 어법에 대해 분석하였다. 특히 북태평양 빨강오징어를

어획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어구와 어법으로 시험조사 및 조업을 하였는지

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의 결론을 도출하기 위하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

들에 원양어업자들이 선호하는 것과 종사자, 관계자들이 선호하는 것과는

차이가 난다.”(박민규, 임성범, 2007)는 점에 비추어, 자료 분석에는 한계점

이 있는 것과 원양어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수산전문가 13명과의 인터뷰

를 하였다. 인터뷰에 응한 수산전문가의 구성은 <부록>에서와 같이 북태

평양 빨강오징어 어장에서 조업하거나 시험조업한 전문가 5명, 어장의 자

원과 어구어법에 관해 직접 연구한 과학자 2명, 원양 수산회사 경영진 3명,

해양수산업과 관련된 학자와 원양어획물 유통업자 및 통관사로 이루어진

관련업체자 3명으로 이루어졌다. 여기서 원양어업의 특수성이라 함은 원양

어업은 천재지변에 영향을 많이 받으며, 일반 제품을 생산하는 산업에서와

같이 제품 생산을 위한 원료의 투입에 비례하여 산출물이 생산되지 않는다

는 점이다. 특히, 원양어획물은 바다 한가운데에서 생산되기에 생산을 하기

위한 이론적인 연구에는 한계가 따르며, 한 어장에 대한 어업 경험이나 노

우하우는 개인의 상당한 재산권이 될 수 있기에 설문조사에 의한 연구에도

신뢰성을 확보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그래서 수산전문가들과의 인터뷰

를 통하여 좀 더 결론에 객관성을 갖도록 연구를 진행하였다.

4)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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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행연구 검토

우리나라 원양어업 발전에 관한 선행연구는 크게 경영 및 정책적 관점

과 기술적 관점에서 다루어져 왔다.

경영 및 정책적 관점의 선행연구들을 보면, 원양어업의 발전을 위한 연

구 논문인 “원양어업의 경영구조적 문제와 글로벌 발전모델 및 정책에 관

한 연구”에서 이상고(2006)는 아국의 원양어업은 생산구조적 침체 상황에

있으며 민간주도적 성장의 한계 시점에 있다고 분석하였다. 경영구조 실태

및 문제점으로 어선노후화, 선원 수급의 어려움, 기존 어장 유지와 신어장

개발의 문제점을 밝히며, 아국은 현재 원양어업 후발국과 선진국 사이에서

너트크래크5)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아국의 원양어업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시대적으로 변화된 상황 및 형태들을 모아서 1세대에

서 4세대까지 모델을 제시하였다. 아국의 원양어업의 발전을 위한 요소로

어선의 신조대체, 선원, 어장개발, 어구어법제품개발, 구조조정, WTO/FTA

시장전략, 대외협력, 국가관리제도개선으로 밝히며 신해양질서에 부응한 원

양어업 경쟁강화를 위해 시장경제적 기반정책과 국가전략적 산업정책을 융

합하여 정책을 펴나가야 된다고 제시하였다.

박민규, 임성범(2007)은 “한국 원양산업에 관한 인식 및 포지셔닝 전략

분석”에서 기존 선행연구에서 원양어업의 현황과 다양한 문제점을 분석하

고 있으나 핵심전략에 대한 기준과 근거의 배경이 미약하고 정책대안이 명

확하지 않다고 했다. 대부분의 해결책이 현재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

도를 강화 내지 보완하는 것이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제도

구축에 관한 내용은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직접 원

양어업자, 종사자, 관계자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해양수산부에서

5) Nutcracker : 경제 상황이 선진국과 개발 도상국 사이에 끼인 형태를 말하는 것

으로 호두가 되어 호두까기 기계 안에 끼인 형태를 비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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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하고 있는 원양산업 발전을 위한 주요 정책들에 대한 선호도 등을 조

사하여 법률에 반영하기 위해 수행하였다. 분석요인들은 신어장개척지원,

자금지원, 원양수산물브랜드화, 면세유공급, 생산기반유지, 외국인사관도입,

해외원양어장유지 들이었다. 이 연구 결과에 의하면 각각의 원양어업자들

이 선호하는 것과 종사자, 관계자들 간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에

있어 선호도의 차이가 나는 점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정부에서 정책을 추

진함에 있어 어업인들이 원하는 정책과는 차이가 나는 것들이 있기에 조화

롭고 설득력 있게 추진해야 하는 것을 제시하였다.

이광남 외 8명(2017)은 “원양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원양산업발전법에 근거하여 원양산업, 원양어업관련산업, 원양어업을 분리

하여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였으며 각 산업에 대한 경쟁력 강화방안을 제

시하였다. 따라서 원양어업에 대해 “원양어업은 대한민국 국민이 단독 또

는 외국인과 합작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 채취하는 사업을 하는 것이다.”

라는 원양산업발전법에 따라 원양어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분리하여 보고하

였다. 이 연구 보고서 역시 원양어업 발전을 위한 선행연구에서와 마찬가

지로 문제점과 해결방안에서 좀 더 세밀한 면은 있었지만 크게 다른 해결

방안은 찾지 못했다. 다만, 대만, 중국, 일본, 스페인 등의 타국들은 어떻게

원양산업 경쟁력을 위해 어떠한 정책을 펴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기술적 관점의 연구들을 보면, 김영승(1999)은 “北太平洋 오징어

류의 鉛直 및 水平分布”6)에서 “지금까지 북태평양 빨강오징어 어장 및 빨

강오징어에 관한 연구로는 북태평양 유자망어업에 의한 빨강오징어의 분

포, 풍도, 회유 및 해황에 관한 연구(Gong et al., 1985; 1985; 1993; 1993),

북태평양 빨강오징어 어장조사(국립수산과학원, 1987; 1989; 1991; 1992;

6) 북태평양 오징어류의 수직과 수평분포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에 대한 논문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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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a; 1993b; 1995), 빨강오징어의 자원과 해황에 관한 연구(Murata et

al., 1982; 1983a; 1983b 1984), 낚시에 대한 빨강오징어의 어군 행동에 관한

연구(小倉, 1982) 등이 있다고 하였다. 빨강오징어를 대상으로 하는 채낚기

어획성능에 관한 연구는 국립수산과학원(1993a, 1995)과 일본 수산청(1992,

1993)에서 보고한 바 있다. 또한 초음파를 이용한 빨강오징어의 수직 및

수평 이동에 관한 연구(Nakamura, 1993)가 보고되었으며 해양환경과 연관

된 오징어 종류별 연직 및 위도별 수평 분포에 관한 연구는 보고된 바 없

다.”고 발표였다.

Ⅱ. 원양어업 경영 분석

이 장에서는 원양어업이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를 경영적인 관점에서 분

석하고자 한다.

어획물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어장, 어선, 선원 및 경제성 있는 어종을 충

분히 어획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어야 가능하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현재

원양어업은 이러한 구조를 어떻게 갖추고 있는지에 분석한다.

그리고 원양어업을 영위하는 업체들은 어떠한 경영 상태에 있는지를 알아

보기 위해 재무제표 분석을 통한 경영분석을 하고. 이러한 분석 결과에 따

라 시사점을 제시한다.

1. 생산 구조

1-1. 원양어선

우리나라 원양어업은 1992년 공해어장이던 북태평양 빨강오징어 어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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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척수 척수 척수 척수 척수

합 계 477 388 344 301 280

국 적 선 342 333 289 255 221
합 작 선 135 55 55 46 59

서 유자망 어선들이 완전히 철수한 이후 우리나라의 원양어선은 지속적으

로 감소하기 시작했다. 2019년 1월 7일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인 <표

2-1>에서 매년 감소하고 있는 현실을 알 수 있다. 아국의 원양어선은

2017년 국적선 및 합작선을 합쳐 280척이며, 이 중 국적선은 221척이다. 실

제 합작선도 선박의 실 소유주의 대부분은 우리나라 사람이지만 편의에 의

해 국적이 바뀌어져 있기에 논란의 소지가 있어 분명한 한국 국적으로 되

어 있는 선박만 국적선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어선 척수의 감소의 주된 이

유는 북태평양 미국 어장과 북태평양 빨강오징어 어장의 상실이 가장 큰

원인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및 서부 아프리카 잡어 어장의

상실로 계속해 어선수가 감소했다. 1957년 한국은 원양어업을 시작한 후

대부분의 원양어선들을 주로 일본의 중고선을 도입하여 어장에 투입하였기

에 선박 자체가 노령화 되어 폐선, 사고로 침몰, 한 때는 60척이 넘던 포클

랜드 오징어 채낚기 어선들의 조업 부실에 의한 감척선 사업 등도 그 원

인으로 들 수 있다.

<표 2-1> 원양어선 현황

자료 : 해양수산부, 보도자료-2019. 01. 07

1-2. 원양어선원

우리나라의 현대 수산업 교육 및 선원 양성은 1926년 개설된 경기도의

용호도공립수산보습학교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리고 1938년 남해수산고등

학교가 설립되었으며, 1941년 부경대학교의 전신인 부산고등수산학교가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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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업종
합계

승 선 원 예 비 원

계
해기

사
부원 계

해기

사
부원

합 계 34,751 33,445 20,564 12,881 1,306 1,079 227

31,795 30,489 17,907 12,582 1,306 1,079 227

국

적

선

소 계

16,416 15,110 12,135 2,975 1,306 1,079 227

상

선

소소계

8,263 7,050 5,861 1,189 1,213 1,006 207외 항

내 항 8,153 8,060 6,274 1,786 93 73 20

어

선

소소계 15,379 15,379 5,772 9,607 0 0 0

원 양 1,397 1,397 1,170 227 0 0 0

연근해 13,982 13,982 4,602 9,380 0 0 0

립되었다. 그 이후 설립된 통영수고, 주문진수고, 성산수고, 완도수고, 군산

수전, 한국원양어업훈련소 등에서 연안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을 발표하기

전까지 유능한 선원들을 지속적으로 양성하였다. 1957년을 원양어업 시작

시점으로 봐서 1992년까지 원양어업은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했다. 물론 2

번의 오일 쇼크로 참치를 주로 잡던 200여 척의 참치 연승 어선들이 힘던

적도 있었다. 통계청의 자료에 의하면 1995년 원양어선에 승선했던 선원수

는 8,298명이었다. 그 이후 해외어장의 상실, 어선의 감척, 국내 일반육상

근무자들의 임금 상승, 승선 기피, 외국인 선원 고용 등으로 한국인 원양어

선 선원들은 2019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2018년 순수 내

국인이 원양어선에 승선하고 있는 인원은 <표 2-2>의하면 1,397명에 불과

하다. 국적선 원양어선에 승선하고 있는 한국선원은 척당 평균 6명 정도가

승선해 있는 현실이다. 즉, 선기관장을 포함한 사관과 갑판장 1명 정도만

한국인이 승선하고 나머지는 전부 외국 선원이 승선하고 있다.

<표 2-2> 원양어선원 현황 (업종별 한국인 승선원 및 예비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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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업종

연 령 별

계
25세

미만
25-29 30-39 40-49 50-59

60세

이상

합 계 1,397 100 66 26 295 633 277

항

해

사

소 계 530 51 54 15 168 194 48

1급 4 0 0 0 2 1 1

2급 48 0 0 0 21 20 7

3급 195 6 34 6 50 78 21

4급 136 21 14 7 41 39 14

5급 96 24 6 2 32 32 0

6급 51 0 0 0 22 24 5

기

관

사

소계 491 49 12 8 70 259 93

1급 2 0 0 0 0 1 1

2급 46 0 0 0 6 28 12

3급 122 2 4 3 17 65 31

4급 130 23 3 3 19 60 22

5급 121 24 5 2 14 61 15

6급 70 0 0 0 14 44 12

소계 149 0 0 0 16 48 85

통

신

사

1급 16 0 0 0 0 2 14

2급 31 0 0 0 0 12 19

3급 102 0 0 0 16 34 52

부 원 227 0 0 3 41 132 51

자료 : 2019 원양산업 통계연보 61페이지

<표 2-3> 원양어선원 한국인 연령별 승선 현황

자료 : 2019 원양산업 통계연보 66페이지

<표 2-2>와 <표 2- 3>에서 보듯이 원양어선의 경우 한국인 선원은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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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나 기관사로 주로 승선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으며, 상선에

비해 어선의 경우 사관뿐만 아니라 부원에도 예비 인력은 없다. 더욱이

<표 2- 3>에서 보듯이 2018년 현재 한국인 선원들 중 사관 포함 전 선원

에 노령화가 이루어져 주로 40세 이상이 승선하고 있는 현실이다.

1-3. 원양어업생산

우리나라의 원양어획물 생산량은 1990년 1,000,000톤을 넘긴 이후 2018

년 462,125톤을 생산하였다. 1990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생산량이 감

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 주된 원인은 1989년 미국령에서 합작어업을 하던 명태어장의 철수와

1992년 북양 공해상의 무라사키 오징어 유자망 어선의 철수에서부터 시작

되었다. 1980년 대의 북해도 및 북양 명태어장의 어선은 1,000톤에서 6,000

톤 급 40여 척의 트롤선이 조업하였는데 한 해 평균 어획량은 300,000톤

정도 되었다.

다행히 1992년 미국 대신 러시아가 캄차카 명태 어장을 열어주었기에 명

태의 지속적인 국내 반입은 가능했으나 선박의 노후화와 사고, 출어경비의

상승에 의한 자연 도산, 쿼타료의 상승 등으로 출어 선박이 축소되어 2018

년 국내선 명태 어획량은 24,000톤 정도에 불과했다.

1989년 북양 공해 상에서 유자망으로 오징어를 잡던 어선 척수는 157척

이었으며, 선박의 크기는 369톤 급이 대부분이었으며 500톤 급도 있었다.

척당 평균 1,500톤 이상은 어획했기에 년간 어획량은 230,000톤 가까이 되

었다.

그리고 1998년 북태평양 꽁치 봉수망 어장의 감척, 2004년 포클랜드 오

징어 채낚기 어선 20척 감척, 2015년 라스팔마스에 대부분 기지를 둔 서부

아프리카 침조기 어장의 17척 트롤 어선의 감척, 1997년 우리나라에서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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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한 어선이 71척이 되었던 인도네시아 어장은 2014년 JOKO WIDODO

인도네시아 대통령에 의해 외국적선의 입어불과 정책에 의한 우리나라 어

선들이 전부 철수하게 되었다. 더욱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포클랜드 오

징어 어업의 저조로 오징어 생산량이 100,000톤 가까이 줄어든 것도 국내

원양어업생산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원인이다.

합작선의 원양 어획물을 제외한 국적선의 어종별 어획물량을 보여주는

<그림 2-1>에서 참치류가 70%가 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현재의

한국 원양어업의 심각한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판매 경로가 수출의 비중이 큰 참치류의 경우 당장 일본과의 무역분쟁에

의해 일본으로의 수출이 원할하지 못하고, 통조림 용은 코로나-19 사태로

수출이 제대로 되지 않아 창고에 재고로만 계속 쌓여가고 있는 현실이다.

뿐만 아니라 예전 “참치가 수은에 중독되어 임산부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준다.”는 보고서에 의해 참치의 소비가 극도로 줄었던 경우가 있었다. 또

한, 갑작스런 상대국이나 유엔의 결의 등에 의해 하루 아침에 어장의 문을

닫은 경우가 허다한 것이 원양어업의 어장이었다. 미국의 어장, 북태평양

빨강오징어 어장, 뉴질랜드 어장, 인도네시아 조기 어장, 아프리카 침조기

어장 등이 하루 아침에 상대국의 정책 변화에 의해 철수한 경험을 잊지 말

아야 한다.

따라서 한국의 원양어업의 발전 및 존속을 위해서는 위험분산 투자의 개

념에서 생산 어종의 다변화와 신어장 개척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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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1990년∼2018년 어종별 국내선 어획량(단위 : 천톤)

자료 : www. ofis .or. kr 2019

2. 경영 실태

2018년 한국의 원양어업체 전체에 대한 경영 상태는 어떠한지에 대한

<표 2-4> 원양어업 총괄현황, <표 2-5> 2018년 원양어업체 재무상태표,

<표 2-6> 2018년 원양어업체 손익계산서에 상세히 나타나 있다. 그러나

단순히 매출액이나 당기순손익액이 나타나 있는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

만으로는 이 기업이 단기에 채무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은 있는 지, 부채

비율이 표준비율보다 훨씬 높아 전혀 안정성 없는 경영은 하고 있지 않은

지, 제대로 수익율은 내고 있는 지를 파악할 수 없다. 따라서 재무제표 내

연관되는 항목끼리 나누어 비율로써 직관적인 평가 분석을 할 수 있는 재

무제표 비율 분석을 통해 현재 한국의 원양어업의 경제적인 상황을 분석하

고자 한다. 그래서 재무제표 비율 분석에서 가장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유

동성 비율, 안정성 비율, 수익성 비율을 분석한다. 그리고 한국원양산업협

회의 통계자료의 2018년 재무상태표는 실제 2017년 12월 31일까지의 재무

자료이기에 2020년인 지금에서는 신뢰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기에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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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1일까지의 재무제표인 DART의 자료를 참고하여 현재 원양어업체로

서 선두그룹에 있는 각 회사들에 대한 재무제표 비율 분석에 의한 직관적

인 경영 상태 평가를 하고자 한다.

<표 2-4> 원양어업 총괄현황

자료 : www. ofis. or. kr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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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2018년 원양어업체 재무상태표

자료 : 2019 해양수산부 통계연보 29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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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유동성 바율

유동성 비율은 기업의 단기 채무 상환 능력을 말한다. 한국 원양어업체들

은 1992년을 기점으로 하여 줄 도산이 시작되었다. 그 주된 원인은 북태평

양 오징어 어장에서 유자망 어업이 종료된 시점부터 시작되었다. 세계 각

연안국들이 자국의 배타적경제수역에 대한 실효성 있는 관리가 시작된 시

기이며, 공해에 대해서도 각 해역에 대해 위원회 등을 만들어 어획에 대한

규제가 이루어져 원양어선들이 갈 곳을 잃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1997년

IMF를 겪고 2007∼2008년 세계금융대란을 겪으면서 1998년 원협에 회원으

로 등록된 회원수가 161개 사에서 2020년 현재 33개사에 불과하다. 1992년

이후 그동안 이러한 원인들에 의해 원양업체의 재무안전성은 매우 열악했

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차츰 원양업체들의 재무안전성이 우리나라 전 산

업 평균에는 부족하지만 호전되고 있다. <표 2-5>의 원양어업체의 2018년

재무상태표에 의하면, 유동성 비율은 92%, 2017년 유동성 비율은 84%였

다. 일반 산업체의 평균이 115%인데 반해 부족한 편이다.

유동성 비율 = (유동자산 / 유동부채) ˟ 100%

(770,346백만 / 836,484백만) ˟ 100% = 92% <표 2-5>

2-2. 안정성 바율

안정성 비율이라함은 부채의 비율이 얼마인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총부

채에서 자기자본을 나눈 값을 말한다. 지표가 100% 이하이면 일반적으로

재무상태가 양호하다고 판단한다. 2018년 한국원양어업체의 안정성 비율은

123%이다. 공해 및 해외어장의 상실로 1992년 이후 원양어업체는 지속적

으로 감소했다. 생산의 터전이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데서 가장 큰 원인

을 찾을 수 있다. 1998년 원협 회원사가 161개 사에서 2020년 33개 사밖에

없다는 데서 원양어업의 심각한 현실을 인식할 수 있다. <표 2-6>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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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도산업

체수
7 3 2 2 1 0 4

2012년 이후 매년 원양업체의 부도수 현황이다.

부채비율 = (총부채 / 자기자본) ˟ 100%

( 836,484백만원+502,857백만원 / 1,092,966백만원) ˟ 100% = 123%

<표 2-5>

<표 2-6> 2012년 이후 매년 원양업체 부도수 현황

자료 : 2019 원양산업 통계연보 55페이지

2-3. 수익성 바율

수익성비율은 기업의 수익창출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비율이다. 원양어업

에 있어 수익성은 원양어업 초기부터 1990년까지는 양호 했었다. 황금을

캐는 광산업과 동일 시 되었던 적도 있었다. 원양어업의 황금기는 1977년

미국과 소련에 의해 해양영토 관할건에 대한 공표가 있기 전의 일이다. 이

후 지속적으로 세계 각국은 자국의 자원보호와 입어에 대한 조건을 어렵게

하여 한국의 원양어업의 터전은 계속해서 잃어가고 있다. 입어가 가능한

어장 역시 쿼타료는 매년 오르고 있다. < 표 2-7>에 의하면 2018년 현재

의 원양어업에 대한 수익성 비율은 0.056% 정도이다.

수익성 비율 = (당기순이익 / 매출액) ˟ 100%

수익성 비율 = (98,599 백만 / 1,712,246 백만) ˟ 100%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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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 2018년 원양어업체 손익계산서

자료 : 2019 해양수산부 통계연보 29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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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역

사명
대표자 주력어장 배 척수

DART 

공시일
유동성비 안정성비 수익성비

동원산업 이명우
참치

크릴
32

2020. 

03. 30
86% 130% 0.16%

동원수산 왕기철
참치

오징어
14

2020. 

03. 30
235% 76% 6%

동남 윤명길
명태

오징어
5

2020. 

03. 31
165% 46% 3%

사조산업 이창주 참치 35
2020.

03. 30
148% 88% 0.01%

신라교역 홍성호 참치 6
2020.

03. 30
244% 16% 0.03%

아그네스 허옥희
참치

오징어
13

2020. 

04. 06
471% 52% -2%

정일산업

(구)인성
박인성

크릴

오징어
10

2020.

03. 30
86% 972% 0.11%

한성기업 임준호
명태

참치
6

2020.

03. 30
71% 368% -0.06%

2-4. 원양업체 선두그룹의 재무비율분석(2019년 결산보고서)

<표 2-8> 2020년 원양업체 선두그룹의 재무비율분석

자료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DART. 동남은 합작선 4척, 국적선 1척

일반적 재무분석의 재무비율에서 유동성비율은 200% 이상이어야 양호하

다고 판단한다. 원양업체의 유동성비율에 있어, 동원수산과 신라교역, 아그

네스수산이 양호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안정성비율의 표준은 100% 이하

여야 양호하다고 판단한다. 정일산업과 한성기업은 안정성에서 많이 멀어

져 있다. 다른 회사들은 대체로 안정성비율은 양호하다. 수익성비율에 있어

2019년 원양업체의 수익성은 저조하다. 포클랜드 오징어 어장의 어획이 상

당히 저조했으며, 일본과의 무역거래의 악화로 참치의 어가가 하락세가 지

속된 것에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동원수산만 6%의 수익률인데 이는 뉴질

랜드 트롤선의 오징어의 어획량이 좋았기에 가능한 것으로 이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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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사점

원양어업의 3대 요소로 어장, 어선, 선원으로 나눌 수 있다. 원양어업 생

산량은 어장 상실 등으로 인해 1992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나 최근

현지 합작어업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2017년에는 79만 톤으로 생산량이 회

복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어장은 계속해서 축소되고 있으며, 어선은

2019년부터 ‘원양어선 안전펀드’ 사업으로 2척의 어선을 신조하고 있지만

90% 이상 노후화된 어선들은 크게 변화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선원들도

국내 선원들은 노령화와 더불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점을 해수부

의 통계자료, 원양산업협회의 자료 등을 분석하여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원양업체의 재무제표 분석을 통해서 2018년 현재까지는 안정성 및 수익성

면에서 일반 산업체와 비교 시 대체로 안정적이었으나 수익성 비율에서 수

익이 제대로 없었으며, 2019년 DART에 공시한 원양업체 중 선두그룹에

속하는 회사들의 재무제표에 의하면 원양업체들의 2018년 평균 0.056 %이

었던 수익성 비율에서 현저히 감소하여 0%도 안되는 업체도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는 2019년 이후 일본과의 무역분쟁으로 참치의 가격이 감

소한 것과 포클랜드 어장에서의 오징어 생산량이 급격히 감소한 것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무역분쟁으로 인한 어가의 하락으로 원양업체의 어

려움은 일시적일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원양업체들의 재무 상태로는 독

자적으로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는 어선을 신조한다든지 신어장 개척은 완

전히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렇다고 해서 정부까지도 원양어업의 가장 중요

한 요소라 할 수 있는 어장에 대해 상실, 축소가 되도록 민간에게 맡기고

그냥 방치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원

양어업의 발전과 존속을 위해 기존 어장의 체계적 관리와 경제성 있는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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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장 개척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 때7)이다.

Ⅲ. 해외어장 개척방안 모색

이 장에서는 원양어업 발전 전략으로서 해외어장 개척 방안에 대해 조사

해 보고자 한다.

원양어업 발전을 위한 해양수산부의 목표인 생산량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량 생산 가능한 어종과 어장에 대해 탐색하여야 한다. 지금까지 한

국 원양어선들이 대량으로 어획하고 있는 어종은 명태, 오징어, 참치류이

다. 따라서 이 어종들에 대해 현재와 개발 가능한 과거의 어장에 대해 어

장의 위치, 어종과 생산량, 어구와 어법을 분석하여 지속가능하고 복원 가

능한 어장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주요 어장별 어업 방법

1-1. 북태평양 명태 어장

1-1-1. 어장의 위치

FAO에서 제작한 세계 어장도의 67해구와 61해구 중 1966년부터 1992

년까지는 주로 67해구의 미국령과 날짜 변경선이 포함된 공해상에서 작업

을 하였다. 이 어장에서의 조업은 부산 수산대학 백경호(395톤)가 1966년

처음으로 베링해의 알류산 열도를 따라가면서 시험조업을 한 것에서부터

7) 해수부, 제3차(2019∼2023) 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 발표 : 보도일시(2019년 1월 8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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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되었다.

시험 조업 이후부터 1992년까지는 주로 베링 공해 어장에서 자체조업과

미국령 알래스카 해역에서 합작조업을 함께 하였다. 미국과의 합작 어업이

종료된 1992년부터는 러시아 수역인 61해구에서 작업을 시작했으며 2020년

현재까지 주로 러시아 수역에서 합작어업 또는 공해 상에서 작업을 하고

있다. 1992년 이후 동원산업과 한성기업 등에서 베링공해 상에서 시험 조

업을 하였지만 어군에 대한 어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철수한 이후

2020년 현재까지 베링 공해 상에서는 조업을 하고 있지 않다.

<그림 3-1> 어장의 위치, 2015년 FAO 어업 해구도

자료 : FAO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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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1968 1970 1980 1986 1992 2001 2018

생산량 2,471 12,708 189,774 539,612 320,858 199,123 23,655

1-1-2. 어종과 생산량

2019년 현재 우리나라 국민이 한 해 소비하는 명태의 량은 평균 30만톤

이다. 전량 러시아 수역에서 어획되는 명태로 2018년 국적선이 2만 4천 톤

어획하여 반입하였으며 잔량은 전부 합작 어로에 의해 반입되고 있다.

1992년까지는 미국 연안의 합작어업 및 베링해의 공해 상에서 작업도 많이

이루어졌다. 공해 상은 수심 2천에서 3천 사이의 어장이었으며 주로 어획

되는 것이 냉서류인 명태였다.

배타적 경제수역 발표전까지는 미국 연안 가까이까지 접급하여 임면수,

가자미, 대구, 가오리 등도 명태와 함께 어획하였다. 북양 명태어장의 절정

기에 달했던 1986에는, 국적선의 한 해 어획량은 잡어를 포함하여 55만 톤

을 넘겼다.

<표 3-1> 국적선 년도별 명태 어획량(단위: 톤)

자료 : 2019 원양산업통계연보, 한국원양산업협회

1-1-3. 어구와 어법

1970년에서 1980년도 초까지는 대부분의 어선들이 대륙붕 사면 수심 300

미터 내에서 저층 트롤 어구로 어획하였다. 1970년대부터 북양트롤 어업이

급성장하기 시작했으며, 어선의 크기도 대형화하기 시작되었다. 1975년 2만

6천 830톤의 공모선인 유신호(훗날 개척호로 바뀜)가 이 어장에 투입되었

다. 세계에서 가장 큰 어선이었다. 승선 인력만 500명이 넘었다.

이 배는 자선에서 잡아오는 명태를 필렛, 어분, 명란 등을 만드는 공장선

이었다. 이러한 공장선과 함께 6천 톤 크기의 신안호, 5천 톤 급의 동산호,

대성호, 오양호, 남북호, 오리엔탈엔젤호, 3천 톤급의 준성호, 척양호, 2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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톤급에서 1천톤 급까지 49척의 트롤선이 1986년에 작업을 하였다. 1980대

중반부터는 저층 트롤 어구만 쓰던 어선들이 어획량을 늘리기 위해 로프로

입구 부분을 만든 중층망8)을 쓰게 되었다. 중층망을 국내에서 처음 만든

어망회사는 삼해공업이었다. 일본과 협력하여 어망을 짜던 어망회사였다. 6

천 톤에서 5천 톤까지는 삼해 1호망이라는 어망을 공급했으며, 4천 톤은

삼해 2호망, 3천 톤은 삼해 3호망, 그 외에 소형 급에는 4호망 5호망까지

납품을 하였다. 이후 남양어망에서 좀 더 개발된 중층망을 각 마력에 맞는

완성망을 제작하여 공급하였다. 톤수에 비해 마력이 약하거나 강하면 어망

회사와 협의하여 2.5호망 또는 3.5호망 등도 제작 공급하었으며, 중저층 겸

용 어망도 제작되었다. 이 중층망은 망고9)가 50 m에서 100 m가 넘었다(망

고 : 완성망 입구의 둘레의 높이를 말함). 기존의 저층 트롤망의 망고가 대

부분 10 m 정도인데 비교하면 획기적인 어망이었다. 그물의 날개10) 부분

이 6각으로 단이 지게 제단되어졌으며, 그물 한 면의 시작 부분의 한 코의

크기가 4 m 이상인 것도 있었으며 손으로 그물 코를 만들었다. 재질은 폴

리에칠렌 로프 14 mm에서 6 mm를 사용했으며 보수 시 용이 하겠끔 각단

의 로프의 색깔을 빨강, 파랑, 노랑, 흰색, 검증 등으로 다르게 조립하였다.

1992년 북양 유자망 어장이 폐쇄되자 유자망의 생산이 주업이던 삼해공업

사는 문을 닫게 되었다. 남양어망 역시 1995년 주력사업의 부진 등으로 법

정관리가 개시되었으며, 2003년 완전히 폐업되었다. 이 두 회사의 바톤을

이어 받은 회사가 한국통산(주)이다.

이 이후 1997년 설립된 (주)그린네텍에서 노르웨이, 스페인, 미국 등지의

선미식 트롤 어선에서 중층 어업 시 쓰는 어구인 4각망을 모방, 개발하여

북양 트롤선에 공급하여 큰 인기를 누렸다. 그동안의 일본 어선에서 쓰던

8) 저층과 표층 사이에 있는 목표로 하는 어류를 어획하기 위해 제작된 그물.
9) 완성된 그물의 입구의 바닦에서 천장까지의 높이.
10) 완성된 그물의 입구 부분의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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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각형의 중층망을 4각형으로 만들고 완성망 전 부분에 무게와 저항력을 줄

이기 위해 와이어 로프를 일체 사용하지 않고 망주11)와 망고12)를 획기적

으로 길게 그리고 높인 완성망이었다. 수작업으로 그물 코를 만든 부위의

로프는 폴리에칠렌보다 가볍고 강하며 가격이 싼 폴리프로필렌 로프로 대

체되었다. 그리고 기존 완성망의 프레임 부분을 섬유와 와이어로프와 콤비

내이션 된 로프를 사용하던 것을 폴리프로필렌 로프로 만들어져 어선에 공

급되었다. (주)그린네텍에서 만들어진 완성망의 규격은 각 어선의 마력에

따른 망주의 크기로 세분화 되어 공급되었다. 2020년 현재 북양 트롤어선

에서는 이 6각망과 4각망이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다.

1-2. 북태평양 빨강오징어 어장

1-2-1. 어장의 위치

FAO 어장 해구도의 61해구, 67해구, 77해구를 겹치는 어장으로 북위 37

도에서 45도, 서경 150도에서 동경 145도에 걸쳐 있는 광범위한 공해 상의

어장이다. 모항지인 부산항에서 수리 등을 마친 300톤에서 400톤급 유자망

어선들은 매년 4월 중순경 부산항을 출항하여 4월 말경 북위 38도 서경

150도 부근에서부터 조업을 시작했다. 수온의 변화에 따라 차츰 날짜 변경

선을 지나 북위 38도에서 42도, 동경 170도에서 165도 부근에서 7월에서 9

월까지 어획의 호황기를 맞는다. 9월이 지나고 차츰 수온이 20도 이하로

내려가기 시작하면 서서히 동경 쪽으로 이동을 계속하며 조업을 한다. 11

월 중순이 되면 북위 37도에서 42도, 동경 145도인 일본의 연안까지 접근

하며 어획하며 황천의 날이 많아져 어획도 부진해진다. 이때가 되면 부산

으로 귀항하게 된다. 부산항으로 입항한 유자망 어선들은 다음 해를 위해

11) 그물 입구의 둘레.
12) 그물 입구의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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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들을 재구성하고 수리를 하며 다음 어기를 기다린다.

1-2-2. 어종과 생산량

수심 1,000 m에서 3,000 m가 넘는 공해 상의 표층에서 유자망으로 잡은

대형 오징어였다. 일명 무라사키 오징어라 칭했다. 일본어로 붉으스름한 오

징어를 의미한다. 아열대 해역에 기원을 둔 빨강오징어로 학명은

Ommastrephes bartrami로 Neon flying squid (1991, 국립수산과학원, 북태

평양의 오징어 어업자원의 개관, 공영, 김영승, 안두해, 9페이지)이다.

처음 조업이 시작되는 서경 150도 부근에서 어획되는 오징어의 체중은 마

리 당 3∼5 kg 정도 되는 대형에서부터 시작되어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점

차 작아져 동경 145도 부근에 오면 마리 당 무게가 1 kg 이하로 작아진다.

이 어장은 일본인들이 먼저 개척한 어장이다. 우리나라 어선들은 1979년

시험조업을 시작하여 1980년부터 조업하기 시작했다. 어황이 좋았기에 대

서양에서 롱라인으로 참치를 잡던 어선들도 어구를 바꾸어 어장을 이동하

여 가세했기에 1989년에 총 어선수는 157척까지 되었다. 선단을 이루어 조

업을 하였다. 선장의 출신지별로 자연적으로 나누어 7개 선단으로 조업을

하였다. 남해 선단, 여수 선단, 완도 선단, 포항 선단, 구룡포 선단, 강원 선

단식으로 나누어서 조업을 하였다. 4월 말부터 오징어를 잡기 시작하여 6

월 초부터 소형 운반선에 전재를 하여 부산항에 반입시키기 시작했다. 7월

이 되면 어선들이 날짜 변경선을 넘고 동경 170도 부근에서부터 본격적인

어황이 좋아지고 5천 톤급 대형 운반선에 전재를 하기 시작했다. 7월 말에

서 8월이 되면 하루에 10톤에서 20톤을 넘게 어획이 이루어져 9월 추석 무

렵이 되면 어황의 절정기가 되었다. 추석 무렵이 지나면 태풍으로 인한 황

천이 시작되고 어구의 유실이 시작되며 피항하는 날짜가 많아지기 시작한

다. 이 9월이 되면 그물의 망목이 바뀌기에 부산에서 출항하는 탁송품을

실은 5,000톤 급 운반선에는 유자망을 어창 가득히 싣고도 부족하여 상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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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1980 1985 1988 1992

생산량 130,000 230,000 250,000 40,000

판에도 로프로 낫싱하여 선적하였다13).

<표 3-2> 국적선의 년도별 무라사키 오징어 어획량(단위: 톤)

자료 : 2019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1-2-3. 어구와 어법

이 어장은 평균 수심이 4,000 m가 넘는 곳이 대부분이다. 일반적인 오징

어의 특성은 낮에는 바닥 부근의 저층에 있다가 밤이 되면 표층에 올라와

서 먹이 활동을 한다. 먹이는 동물성 플랑크톤, 소형어류로 멸치, 고등어

치어, 전갱이 치어,꽁치 치어, 새우류 등이다. 이러한 먹이 활동을 하는 특

성을 이용한 어구가 유자망이다. 수심이 깊은 어장이기에 그물을 고정시키

지 않고 부이를 이용한 뜸과 추를 이용한 발줄을 이용해 그물을 내려 편

상태에서 바닷물의 조류에 따라 그물이 흘러가도록 두고서 이동하는 오징

어가 그물 코에 꽂히게 하여 잡는 어법이다. 그물은 나이론 0.5∼0.6 mm의

모노14)로 짜여진 그물로 그물의 폭은 6∼8 m, 길이는 45∼60 m 정도 되었

다. 이것을 한 폭이라고 하는데 척당 2천 폭에서 3천 폭까지 갖고 다니며

어로 작업을 하였다. 그물 코의 크기는 4월에 처음 시작했던 서경 145도

부근에서는 망목 115 mm를 썼고 동경으로 넘어오면서 점차 망목을 줄여

서 동경 145도 부근에 오면 망목을 75 mm까지 작은 것을 이용하였다.

선원들이 그물 코에 꽂힌 오징어를 한 마리 한 마리를 손으로 빼야했기에

13) 이 내용은 연구자 본인이 1987년∼1989년간 냉동운반선 회사인 보양상운의 영

업부에서 근무하면서 이 어장에 배선된 운반선에 오징어를 전재토록 전문을 보

내고 부산항에서 하역 및 탁송품 관계의 업무를 직접한 경험에 의한 것임. 당

시의 운반선명은 DARAH호(3천 톤), JACHA호(4천 톤), MABAH호(5천 톤),

POHAH호(6천 톤) 등이였음.
14) 경심으로 된 외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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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오징어로부터 물리고 먹물 공격을 받는 등 노동의 강도가 아주 센 어

로 방식이었다.

1-3. 포클랜드 오징어 어장

1-3-1. 어장의 위치

FAO 해구도의 41해구에 포함되며 영국령으로 포클랜드 섬이 있는 해역

이다. 포클랜드 섬은 남위 52도 서경 61도 부근의 아르헨티나의 최 남단의

동쪽 해안에서 500 Km 정도 떨어진 거리의 12,173 Km² 면적을 가진 섬

이다. 한국과 일본이 독도의 영유권 분쟁을 하고 있듯이 2020년 현재, 영국

과 아르헨티나 역시 이 섬을 두고 영유권 분쟁을 계속하고 있다. 1982년

아르헨티나와 전쟁에서 승리한 영국은 포클랜드 해역에 대해 EEZ를 실효

적으로 지배하고 경제적 이익을 갖기 위한 정책을 썼다. 해역의 영유권을

확실히 지배하기 위해 일본 및 우리나라 등 제3국이 그 해역에서 입어하여

조업을 할 수 있게 문을 열어주게 되었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입어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이 무렵 울산

방어진 지역을 중심으로 포경업을 하던 포경선들이 1986년 UN협약에 의

해 포경어업이 완전 금지되게 되어 갈 곳이 없어 연일 대정부 상대로 생계

대책을 요구하고 있었다.

이때 원양어업 허가권을 갖고 있는 수산청에서는 이러한 포경어선 허가권

을 가진 회사를 우선으로 어업 허가권을 갖도록 함으로 해서 포클랜드 어

장에 많은 채낚기 어선들이 투입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1987년경에 포

클랜드 어장에 투입된 채낚기 어선수는 70여 척이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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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아르젠티나와 영국간의 포클랜드 전투 시 해역도

자료 : 위키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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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1980 1982 1985 1986 1992 1991 2018

생산량 1,688 5,974 11,809 45,917 184,291 263,312 20,920

1-3-2. 어종과 생산량

2020년 20척의 오징어 채낚기 어선이 투입되어 있는 오징어 어장이다. 11

월 말 공해 어장에서 조업을 시작하여 1월 경에 입어료를 낸 입어어장으로

들어가서 6월이 되면 조업을 종료한다. 2월에서 4월까지가 어황이 좋다. 12

척의 트롤 어선들도 이 해역에서 조업을 하는데 공해 상에서 한다. 트롤

어선들은 연중 조업을 한다. 오징어 철에는 주로 오징어를 목표로 해서 작

업한다. 오징어 외에 주로 어획되는 잡어는 가오리, 홍어, 민대구, 홍대구,

남방대구, 장어, 한치(꼴뚜기, Loligo), 홍메기, 꼬리민태 등이다. 채낚기 어

선은 평균 450톤 급이며 800톤 급도 1척 있다 , 트롤선은 300톤에서 1,000

톤 급이며 1,500톤 급도 1척 있다. 1985년부터 본격적으로 오징어를 어획하

여 국내 반입하기 시작했으며, 그해 어획량은 11,809톤이었다. 1999년에

263,312톤을 어획했으며, 2016년부터 어획이 급격히 저조하기 시작하여

2018년에 채낚기의 오징어 어획량은 20,920톤이었다. 20219년 현재 포클랜

드 오징어의 평균어가가 킬로그램 당 5,500원15)이 넘는 기이 현상이 지속

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국내 오징어 어장의 어획이 3년 이상 저조하고

있으며, 칠레 오징어, 뉴질랜드 오징어 어장에서도 오징어의 어황이 불황이

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표 3-3> 년도별 포클랜드 오징어 어획량(단위: 톤)

자료 : 2019 원양산업통계연보, 한국원양산업협회

15) 선사에서 1차 도매상에게 판매하는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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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어구와 어법

오징어 채낚기 어선 어업은 복합 낚시 어업이다. 자동 조상기를 이용한

낚싯줄에 여러 개의 루어 낚시를 달아 수직으로 내렸다 올렸다 하다가 순

식간에 채서 잡아올리는 어구를 이용한다. 나이론 경심 40∼50호 정도의

원줄을 쓰며, 경심 12∼14호의 낚싯줄에 빛을 발하는 루어 낚시를 빛을

발하지 않는 낚시 5개 정도 사이에 한 개씩 달고, 각 낚시 간격을 1.5 m

간격으로 유지하여 30개 이상을 달아 계속해서 끌어올려 잡는 어법이다.

오징어는 낮 동안에는 지면 가까이 내려가서 있다가 밤이 되면 수면 가까

이 올라와서 동물성 플랑크톤 또는 소형 어류를 잡아먹는 습성을 갖고 있

다. 오징어 채낚기 어선들은 이러한 오징어의 습성을 이용하여 야간이 되

면 배에 투광등을 밝혀서 오징어를 선박 가까이 군집시켜서 어획을 한다.

이에 비해 트롤 어선들은 오징어 철이 되면 반대로 낮동안에 저층에 군집

해 있는 오징어를 목표를 해서 그물을 끌어서 잡는 어법으로 어획을 한다.

오징어는 저층 바닥에 붙어서 서식하는 것이 아니고 해조류가 있거나 수

온 10℃∼20℃의 일정한 저층에 머물러 있기에 통상적인 저층 트롤 그물을

사용하지 않고 자루식의 중층 그물을 이용하다. 스페인 어선에서 쓰는 그

물이라해서 “스페인 그물”이라 한다. 이 스페인 그물은 2매식16) 완성망으

로 망지는 폴리에칠렌(PE) 재질의 브레이디드(BRAIDED-머리카락을 짠

형태)형태의 그물을 쓴다. 그라운드는 보통 34미리의 컴파운드 와이어에

14 mm 이상의 나이론 로프를 몇겹으로 감아진 것을 100 m 정도의 길이

로 만든다. 오디너리(ORDINERY)17)저층 트롤 그물의 팬단트 부위를 마제

타 로프(MALLETA ROPE)라 하여 4연 컴비네이션 로프로 직경 65∼80

mm를 이용한다. 일반 잡어 철에는 오디너리 저층 트롤 그물로 밤낮없이

16) 일반적인 저층 트롤 그물은 4매식이나 6매식을 쓴다.
17) 일반적인 저층 트롤 완성망을 말한다.



- 31 -

투망18)으로 시작하여 예망19)과 양망20) 작업을 한다. 포클랜드 어장에서는

공해상의 저층 수심 800M까지 트롤 작업을 한다. 이 수심 조업은 일본식

완성망에 쓰는 부이가 깨어지지 않는 한계 수심에 의한 것이다.

한국은 2001년 5월 15일에서 7월 30일까지 “오렌지 라피”라는 메로에 버

금가는 심해어를 잡기 위해 공해역인 인도양 마다카스카르 부근의 심해 시

험 조업을 “탐구1호”가 하였다. 이곳의 수심은 800∼1500 m였다. 이때 사

용한 부이는 2,000 m의 수압에서도 깨어지지 않는 것으로 (주)그린네텍21)

의 저층 완성어망 작업시 국내에서 제작되어 속구로 사용했다.

1-4. 참치 어장

1-4-1. 어장의 위치

태평양, 인도양, 대서양으로 3대양에서 작업이 이루어진다. 주로 남태평양

에 편중되어 있다. 남위 약 40도에서 북위 약 20도, 대서양에서는 남위 약

20도에서 북위 약 40도 해역에서 조업이 이루어지며, 중심 어장은 적도를

중심으로 남북위 약 20도 부근 해역에서 조업한다. 어장 부근의 국가들은

남태평양 연안국인 FIJI, KIRIBATI, PING, FUNAFUTI, SOLOMON

FSMD 등이다. 2018년 현재 국적선으로 참치 연승선은 총 113척이며, 참치

선망 선박은 28척이다. 이 중에 참치 선망 선 26척이 남태평양에서 조업하

며, 2척은 인도양에서 조업하고 있다. 참치 연승 어선 113척 중 97척이 남

태평양 연안에서 조업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대서양 공해에 5척, 인도양에

서 10척이 조업하고 있다. 2016년부터는 매년 소량이지만 북태평양인 고등

18) 그물을 바다에 던지는 것을 말한다.
19) 그물을 물고기가 들어가도록 배가 계속해서 끄는 작업을 말한다.
20) 그물을 배 위로 끌어 올리는 작업을 말한다.
21) 탐구 1호의 시험 그물을 제작하여 공급한 업체이며, 당시에 연구자 본인이 대

표이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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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1957 1982 1985 1986 1992 2016 2018

생산량 50 123,525 100,242 92,328 233,733 335,002 318,627

어 어장에서 고등어 선망 어선으로 간혹 혼마구로를 어획하여 일부를 일본

으로 수출한 실적도 있다.

1-4-2. 어종과 생산량

우리나라 원양어업은 참치를 잡기 위해 인도양 니코발 아일랜드로 가서

지남호가 10톤을 잡은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지남호가 인도양을 향해서 부

산항을 출항한 날은 1957년 6월 29일이다. 이 시점의 일본의 참치 연승선

은 사모아 기지를 중심으로 80여 척 규모로 있었다. 지남호는 230톤 급 철

선으로 미국에서 건조된 시험 조사 선박으로 1949년 미국의 원조로 우리나

라에 들어온 배이다. 참치의 종류는 연승선에서 주로 어획하는 Bluefin Tuna,

Yellowfin, Albacore, Bigeye, 새치류가 있고 선망선에서 주로 잡는 Skipjack이

있다. 연승선이나 선망선에서 전 어종을 어획할 수 있지만, 어장의 수심이나

경제성에 따라 목표 어종을 다르게 어획을 한다.

생산량은 시험조업한 1957년 50톤, 사모아 기지를 중심으로 어선 척수가 늘어

나기 시작한 1965년 25,473톤 생산되었으며, 1979년 동원 산업의 참치 선망선

이 처음 투입되었다. 2016년 335,002톤으로 최고의 어획 실적을 남겼으며, 2018

년에는 318,627톤으로 우리나라 국적선의 원양 어획량 총 462,000톤 중 70%를

점하고 있다..

<표 3-4> 년도별 참치 어획량(단위: 톤)

자료 : 2019 원양산업통계연보, 한국원양산업협회

1-4-3. 어구와 어법

참치를 어획하는 어법에는 4가지 유형이 있다. 장대 채낚시 어업, 외줄낚

시 어법, 연승 어업, 선망 어업으로 나누어진다. 장대 채낚시 어업은 소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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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치인 Skipjack을 어획하는 것으로 미끼를 어선 주위에 뿌려서 유인하여

선상에서 장대 낚시로 채서 어획하는 방식이다. 일본, 필리핀, 인도네시아,

사모아 연안 국가 등지에서 소형어선으로 참치를 잡는 방식이다. 1967년에

시험 조업을 시작으로 1971년 (주)태창수산에서 가나 부근에서 작업을 시

작했다. 이후 이 어업에 가능성과 성과가 있어 어선 세력이 40척이나 되었

지만 각국의 EEZ 선포로 1985년 어선들은 모든 어장에서 완전히 철수하게

되었다. 현재는 이 어법의 국적선으로서 원양어선은 없다. 외줄낚시 어업은

낚시줄 한 가닥에 낚시를 한 개 또는 여러개를 달아 참치를 낚는 방법인데

우리나라 원양어업에서는 활용하지 않는다. 연승어업은 우리나라의 어선이

참치를 처음으로 어획한 어법이다. 원양어선 1호인 지남호에서 이 어법으

로 참치를 잡기 시작했다. 연승 어법은 직경 6.8∼7.2 mm 정도의 타르를

먹인 나이론 로프를 메인라인으로하여 45∼50 m 간격으로 4∼5 mm 정도

의 브렌치 라인을 단다. 그리고 그 밑줄에 나이론 경심줄과 와이어가 포함

된 줄에 낚시를 달아 낚시에 미끼를 끼어 참치가 있는 수심 가까이 내려놓

고 기다렸다가 낚시에 물린 참치를 잡는 방식이다. 2020년 현재 메인 라인

으로 나이론 경심 8가닥으로 된 브레이드식으로 꼰 로프를 사용하고 있다.

400톤 급 참치 연승어선에서 사용하는 낚시의 양은 낚시 7개 또는 8개를

한 세트로 하는데 이를 “1 바스켓”이라 한다. 이 바스켓을 400∼550개를

세트로 해서 투승하는데 그 길이가 10∼16 km가 된다. 이 한 세트를 투승

하는데는 5시간 정도 소요되며, 양승하는 데는 15시간 정도가 소요된다. 미

끼는 아주 싱싱한 중형 꽁치, 소형 고등어, 오징어, 인도네시아 산 전갱이

등을 사용하는데 어획을 목표로 하는 어장 근처에서 생산되는 미끼를 선호

한다. 참치 연승어선에서 어획한 참치는 대부분 횟감으로 판매되기 때문에

무엇보다 선도가 중요하다. 낚시에 물리어 배에 올라온 참치는 바로 나무

망치 등으로 머리부분을 내려쳐 즉살시킨 다음 아가미 부위를 통해 내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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꽁지를 제거하고 씻어 철저히 피를 뺀다. 그리고 약 -65℃ 되는 급냉실에

넣어 10시간 내외 급냉시킨 다음 약 -50℃ 되는 어창에 적재한다. 적재해

서 생산량이 어창이 차게 되면 기지선의 경우는 기지에 입항하여 하역을

하고 독항선은 항에 입항하여 하역을 하거나 양상22)에서 운반선에 전재23)

를 한다.

우리나라 참치 선망 어업은 동원산업에서 1979년 F/V COSTA MARFIC

을 미국에서 도입하면서 시작되었다. 이 어법은 Skipjack과 같은 소형 참

치가 군집하여 이동하는 습성을 이용하여 소나 및 어탐기, 육안 등으로 어

탐된 참치 무리를 그물로 둘러싸서 어획하는 방식이다. 참치 연승 어선이

하루에 5톤 정도 어획하면 양호한 어획이라 할 수 있는데 이 어법은 하루

200톤을 넘는 어획도 가능한 어법이다. 대형 그물은 둘레가 2∼ 3km가 되

며 깊이가 250m가 되는 완성망이기에 어획되는 어종은 주 어종인 스킵젝

외에 알바코, 엘로핀, 빅아이 등이 혼획된다. 횟감으로 판매할 수 있는 종

류는 별도로 처리하고 스킵젝은 라운드로 냉동하여 적재하기에 많은 양을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다.

동원 산업의 경우 혼획된 참치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PS24)선을 신조

하여 어로작업을 하고 있다. 그물의 완성망은 국내 어망 공장에서 현재 조

립과 그물을 생산하고 있다. 그물은 나일론 실로 브레이드 된 것으로 검은

타르를 먹인 것이다.

22) 바다 위에서.
23) 해상에서 어선과 운반선이 접선을 하여 어획물 등을 옮겨 심는 것.
24) Purse seiner Special. 일반 참치 선망선에서는 참치를 그냥 냉동하는데, 이 어

선에서는 횟감용으로 가공하는 설비를 갖추고 가공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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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새로운 어장개척 가능성

해양수산부의 2023년에 원양어업 생산량을 현재의 79만 톤에서 90만 톤

으로 증대시킨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대량 생산 가능한 어종과 어

장을 선택하여야 할 것이다. 대량 생산 가능하여도 경제성이 없는 어종이

면 목표 어종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예로써 2003년 수산과학원 소속 탐구 1호가 칠레 앞바다인 남태평양 공해

어장에서 시험 조업 시 전갱이류가 풍부하다는 것을 확인 하였다. 그러나

전갱이류의 국내 어가는 kg 당 300원에 못 미치는 반면, 해상에서 어획물

을 전재하여 국내까지 운송해오는 냉동운반선의 운송비가 kg 당 400원이

넘었기 때문에 경제성이 전혀 없어 상업적인 조업은 포기하였다. 현재의

상황에서 경제성과 대량 어획 가능한 어종은 참치, 명태, 오징어이다. 그러

나 참치는 이미 생산량에서 국제적인 포화 상태에 있기에 더이상 생산량을

증가시킬 수 없도록 국제간 협약25)이 이루어지고 있다. 명태의 경우는 베

링 공해에서 계속 시험 조업을 하였지만 어자원의 회복 기미를 찾지 못하

고 있다. 따라서 국내 어황 및 전 세계 어장에서 오징어의 생산량은 부족

하여 오징어의 어가는 3년 이상 고공행진을 하고 있기에 목표 어종을 오징

어로 정함이 타당하다고 본다. 이것은 <부록>의 수산전문가의 의견과도

일치하고 있다.

어장에 대해서 해양수산부는 2019년 1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3차 원양

산업발전종합계획에서 “정부 주도의 어장개발 정책을 통해 그간 국제적인

규제(UN 총회 결의 1991. 12)에 의해 오징어 유자망 조업이 금지되었던

북서태평양 지역을 오징어 채낚기 어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

25) IATTC(전미열대참치위원회),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 인도양 참치 위원회 등

에서 전세계의 참치 어획량을 협의에 의해서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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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라고 발표하였다. 북서태평양 지역의 오징어 어장은 공해 어장으로

1989년에 157척이 척당 평균 1,500톤 정도의 빨강오징어를 잡던 어장이다.

단지 유자망 어법의 어구로 조업하기에 그물에 물개와 물새 등이 걸여 죽

는다는 이유로 미국 및 캐나나 등의 주장에 의한 유엔결의로 1993년부터

조업이 중단된 어장이다. 따라서 이 어장은 어구만 채낚기로 바꾸어 조업

하여 적정의 어획량을 척당 확보한다면 충분히 경제성이 있는 어장이다.

1992년과 1993년에 해양수산부 소속 “부산 851호”로 2회에 걸쳐 채낚기

등의 어구로 시험조업을 하였다. 상업어선도 마찬가지로 1992년 이후 이

어장에 정부의 지원을 받아 뉴지와 포클랜드의 채낚기들이 시험조업하였으

며, 2005년에 7척의 연근해 어선 및 원양어선이, 2017년 5월에서 12월까지

상업어선 1척이 시험조업을 하였지만 성공적인 결과를 내지 못했다<표

3-5>. 2019년 기존의 어구를 개량하여 연안 채낚기를 투입하여 시험조업

을 하고자 하였지만 준비의 부족으로 시험조업을 하지 못하였다.

최근의 동향에 의하면 이 어장은 2019년까지 일본 채낚기 어선 40여 척이

빨강오징어를 어획하고 있다는 것을 어장의 근처에서 조업하고 있던 아국

의 봉수망 어선들에게 관측(2020년, 517 성경호 선장 증언)되고 있다. 더욱

이 아국의 봉수망 어선의 꽁치 조업 시 이 오징어가 혼획되었으나 오징어

를 잡을 수 있는 허가선이 아니기에 국내 반입에 문제가 되었던 적이 있었

다(2018년, 경태수산 소속 봉수망어선, 동일 7호의 경우). 분명한 것은 2020

년 현재까지 오징어의 자원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어장에 대한 오징어의

특성(이 빨강오징어는 Ommastrephes batrami 종으로 Dosidicus gigas 종인

훔볼트 오징어와 유사한 형태를 갖고 있기에 체장이 연안 오징어인

Todarodes pacificus나 포클랜드 오징어인 Illex austrolycus와 다르다.)과

어장의 특성(이 어장은 대륙붕 연안에 걸쳐져 있는 어장이 아니며, 수심이

1,000 m∼3,000 m 이상의 태평양 한가운데에 어장이 형성된다.)을 고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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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구와 어법을 달리하여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시험 조업이 있어야 하겠다.

<표 3-5> 2000년 이후 연도별 해외어장 자원조사 추진 실적

자료 : 해양수산부, 2018년도 예산 및 기금 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Ⅱ-1), 221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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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북태평양 빨강오징어 어장의 복원을

위한 기술적 접근

국립수산과학원은 북태평양 빨강오징어 어장에 채낚기 어법으로 1992년

(북태평양 오징어 어장조사 및 채낚기 어획조사)과 1993년(북태평양 오징

어 어장조사 및 채낚기 어획성능연구)에 빨강오징어 어획을 위한 조사와

연구를 하였다.

1992년과 1993년의 시험 조업 결과는 표 12)와 표 13)과 같으며, 시험에

사용된 낚시는 <그림4-1>), <그림4-2>와 같다. 이 두 번의 시험 조사연구

<표 4-1>, <표 4-2>에서 빨강오징어는 ① 집어등에 의해 집어가 되며 조

도에 따라 어획률의 차이가 있다. ② 기타 오징어에 비해 탈락률이 4.9배나

높다. ③ 개조한 낚시의 어획률이 높다. ④ CPUE(자동조획기 대당 시간당

어획량)는 평균 8.7 kg 어획되어 유자망(폭당 어획량은 3.36∼5.4 kg)의 대

체어구어법으로 높은 가능성을 보였다. ⑤ 동장범위는 18.3∼51.3 cm, 체중

범위는 140∼3.980 g, 평균체중은 972 g이었다. ⑥ 시험한 낚시의 침의 굵

기는 0.90 mm∼16 mm, 침의 수는 2연침, 2연침 + 2연침 형, RIP26)의 굵

기와 길이가 다른 낚시로 시험하였다. 빨강오징어는 점보 RIP에 침의 굵

기가 16 mm 일 때와 2연침 + 2연침으로된 침이 16 mm 일 때 탈락률이

적고 어획 성능이 좋았다. 포클랜드 Illex 오징어 채낚기의 낚시 침의 굵기

는 13 mm이다.

포클랜드 일렉스 오징어의 체장은 제일 큰 사이즈인 2 L일 때 평균 40

cm가 되지 않고 체중도 500 g 정도에 못 미친다.

26) 채낚기 루어 낚시의 침을 뺀 몸체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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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북태평양 빨강오징어에 대한 연구논문 Taro Icui et al.(2004)와

Hiromichi Igarashi et al.(2017)에서도 이 어장의 빨강오징어는 출생지가

다른 두 종류로 나누어지며 크기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밝혔다.

칠레와 페루 앞 바다에서 어획되는 Humboldt squid는 성어일 때 1 m가

넘고 중량은 마리당 50 kg이 되는 크기도 있다. 페루에서 이 훔볼트 오징

어를 잡을 때 사용하는 조침은 4연침이며, Rip의 길이와 굵기는 특화되어

있는 크기이다(자료: EBS TV). “페루는 2017년 오징어를 13만 톤을 수출

하였다.”( KMI, The Ocean 10호)

1994년에 포클랜드 어장에서 작업하던 채낚기 어선 301 광성호(600톤)가

“1995년 7월 25일부터 11월 10일까지 38°∼42°N, 158°W∼155°E에서 빨강

오징어를 조업하였다. 낚시는 일렉스 오징어를 잡던 13 mm인 낚시 침이

달린 그대로의 어구를 사용하였다. 그 결과 500 g 미만의 작은 사이즈의

오징어는 어획되었지만 큰 사이즈는 워낙 탈락률이 많고 낚시끼리 엉키는

률이 높았으며, 황천이 많아 어획은 80톤 정도밖에 못하였다.”( 1993년, 광

성수산, 301 광성호/포클랜드에서 온 어선, 1등 항해사 최태규 증언).

따라서 국립수산과학원의 빨강오징어에 대한 조사 연구, 포클랜드 일렉스

오징어 잡이 채낚기 어선의 북태평양 빨강오징어 상업조업에서 실패한 가

장 큰 이유를 ‘빨강오징어의 탈락률’을 들 수 있다. <부록>의 수산전문가

의 의견과 일치하고 있다. 그렇다면 탈락률에 가장 영향을 주는 요인은 무

엇일까? 그것은 국립수산과학원의 “개조한 낚시의 어획률이 높다.”는 보고

서와 상업어선인 301호 광성호 1등 항해사, 517호 성경호 선장 등의 인터

뷰에 의해 낚시의 형태와 크기가 가장 영향을 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

금까지 수산과학원의 조사연구와 상업어선의 조업 결과, 페루의 대왕 오징

어를 잡을 때 낚시<그림 4-3>를 참고해서 북태평양 빨강 오징어의 체중과

체장에 맞는 낚시를 구해서 조업하면 분명히 탈락률을 줄일 수 있으며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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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기간 1992. 07. 13~ 08. 27 (36일간)

조사 해역 38°∼43°N, 152°∼160°E

시험 

조사선
부산 851호

조사  목적
채낚기(자동조획기 및 손줄낚시)어획시험 및 오징어류의 생

물학적 특성을 조사

어장의 

해황

조사해역에서 아한대수렴선은 40°∼42°N 부근에서 형성되

고, 상부혼합층은 (0∼20 m층, 수온 16°∼22℃, 염분 33.8

∼34.4‰), 수온약층 (30∼40 m 층, 10°∼15℃, 33.8~34.

4‰) 및 중냉수괴 (100∼150 m 층, 1.5°∼7.0℃, 33.2∼

33.3‰)가 층을 이루고 있다.

오징어류의 

조획률

① 대형의 빨강오징어는 개조낚시가 효과적이었고 갈구리오  

   징어 등 소형 오징어에는 재래낚시가 효과적이었다.

② 빨강오징어의 탈락률은 12.0∼21.1% 기타오징어의      

    4.9배였으며, 6종의 낚시 중 2연침 낚시가 탈락 방지에  

    가장 효과적이었다.

③ 빨강오징어는 일출 직전에 조획률이 37.2%로써 가장 높  

   았다.

④ 빨강오징어는 조도를 크게하여 집어시킨 후 점차 조도를  

   감소시켜 조획하는 것이 어획효과가 컸다. 

빨강오징어 빨강오징어는 상부혼합층에서 주로 어획되고 수온약층에서

제성있는 조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

(2019년 1월 7일)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조획기를 기존 것에서 개량된

자율제어가 가능하고, 원형인 것으로 어획한다면 빨강오징어의 탈락률은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표 4-1> 1992년 북태평양 빨강오징어 어장 수산과학원 조사 결과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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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분포와 

해황과의 

관계

도 분포하였다.

빨강오징어

의 

생물특성

조사해역의 남쪽(38°∼39N 부근)에서는 암수가 출현하였으

나 41°N 이북에서는 암컷만 출현하였으며 북쪽으로 갈수록 

대형군이 주체를 이루었다. 빨강오징어는 공복 상태에서 조

획률이 31.8 %로 가장 높았으며, 위내용물은 어류의 비율

이 가장 높고 갑각류, 오징어류 순이었다.

조사 기간 19923. 07. 06~ 08. 31 (57일간)

조사 해역 38°30′∼43°N, 152°E∼178°W

시험 

조사선
부산 851호

조사  목적

대규모 표층 유자망 사용금지에 대한 대체어구어법을 개발

하고 지속적 자원이용을 목적으로 채낚기(자동조획기 및 손

줄낚시)어획시험 및 오징어류의 생물학적 특성을 조사

어장의 

해황

조사해역에서 아한대수렴선은 40°∼42°N 부근에서 형성되

고, 상부혼합층은 (0∼30 m층, 수온 11°∼20℃, 염분 33.0

∼34.6 ‰), 수온약층 (31∼50 m 층, 11°∼17℃, 33.2~34.4 

‰) 및 냉수괴가 층을 이루고 있다.

오징어류의 

조획률

① 자동조획기에 의한 오징어 종별 어획량은 빨강오 징 어  

    8 3 . 9 % ( 4 , 0 4 4 k g ) , 문 어 오 징 어

    15.5%(747 kg), 갈구리오징어 0.6%(32 kg), 두줄  

    무늬빨강오징어 0.01 %(0.3 kg)이었다.

② 손줄낚시에 의한 오징어 종별 어획량은 빨강오징어      

    93.2 %(5,713 kg), 문어오징어 1.9 %(116.2 kg), 

    갈구리오징어 4.8 %(293 kg), 두줄무뉘빨강오징어 

     0.1 %(6.0 kg)가 각각 어획되었다.

③ 표층수온 13.6°∼18.3℃에서 빨강오징어 어획량은       

자료 : 수산과학원, 1992,북태평양 오징어 어장조사 및 채낚기 어획조사, 65∼66페이지

<표 4-2> 1993년 북태평양 빨강오징어 어장 수산과학원 조사 결과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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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25 kg으로 총어획량의 94.6 %이고, 수심         

     100 m 층의 수온이 10℃ 전후의 해역에서 어획성    

     능이 우수했다.

④ 표층수온 13.6°∼18.3℃에서 CPUE(자동조획기대

   당 시간당 어획량)는 0.8∼11.8 kg의 범위로서 평균     

    8.7 kg 어획되어 채낚기가 유자망(폭당 어획량은 

    3.36∼5.41 kg)의 대체어구어법으로 높은 가능성을    

     보였다.

⑤ 어획된 빨강오징어의 동장범위는 18.3∼51.3 cm이      

    고, 체중범위는 140∼3,980 g, 평균체중은 972        

    g이었다.

⑥ 빨강오징어는 일출직전에 어획률이 25.0%로서 가       

    장 높았다. 

⑦ D형낚시에서 어획된 빨강오징어의 평균체중은 858      

    g으로서 A형낚시의 507 g 보다 1.7배 무거운 것      

    이 어획되었다.

⑧ 빨강오징어의 탈락률은 7.9∼57.5%(평균 19.0%)의      

    범위였으며, 이 중 D형 낚시에서 가장 낮았고         

    (7.9%) A형에서 가장 높았다.

⑨ 집어등 광력 변화에 따른 소형 빨강오징어의 어획       

    률은 일정 조도를 장시간 유지할때보다 집어등 전     

    체를 10∼15분 간격으로 점멸 시킬 때가 3∼4 배      

    높았다.

빨강오징어

의 분포와 

해 황 과 의 

관계

빨강오징어는 아한대전선대의 표층(0∼10 m층) 수온 16°∼

22℃, 염분 33.9∼34.2‰인 해역에서 주로 어획되었다.

빨강오징어

의 생물특

성

동장범위는 14.2∼50.0 cm(평균 27.6 cm)였다. 위내용물 

분석결과 가장 중요한 먹이는 소형어류였으며 그 다음으로 

갑각류, 오징어류 순이었다.
자료 : 수산과학원, 1993,북태평양 오징어 어장조사 및 채낚기 어획성능연구, 62∼6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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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1992년 시험조업한 낚시 종류

자료 : 수산과학원, 1992,북태평양 오징어 어장조사 및 채낚기 어획조사, 1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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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1993년 시험 조업한 낚시 종류

자료 : 수산과학원, 1993,북태평양 오징어 어장조사 및 채낚기 어획성능연구, 1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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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페루의 훔볼트 오징어 잡이 낚시

자료 : EBS1, TV ( 페루의 대왕오징어 잡이 낚시는 침과 RIP가 크며 4단으로 이루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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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한국의 원양어업은 계속해서 쇠퇴해 가고 있다. 어장은 축소, 어선은 노

후화 및 감선, 선원까지도 노령화되어가는 추세에 있다. 원양업체 역시 축

소되어 원협에 소속되어 있는 회원사수는 33개 회사밖에 없다.

해안을 낀 세계 각국들은 어획물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어선수를 늘리고

어장 확보를 위해 다양한 형태로 국가간 경쟁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

의 1인당 수산물 소비량은 세계 1위의 국가이다. 원양 어획물은 식량 안보

의 역할뿐만 아니라 원양 어획물을 생산하고, 가공, 유통되는 과정에서 국

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작지만은 않다.

이러한 현실에서 해양수산부가 앞장서서 2019년, 제3차(2019∼2023) 원양

산업발전종합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번 계획은 “지속가능하고 국제경쟁력

있는 원양강국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현재 79만 톤인 원양어업 생산량을

2023년 90만 톤으로 증대시킨다.”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이에 해양수산부의

계획에 동의하며, 후속조치를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 연구는

이루어졌다.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원양어업 실태와 원양업체

의 재무상태를 분석하여 원양어업의 발전을 위해 정부가 주도적으로 앞장

서 나가야 하는 이유를 밝혔다. 둘째, 해수부의 원양어획물 생산량을 늘리

기 위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장개척이 필수적이다. 이에 한국의

어선들이 과거에 조업 했다든지 현재에 조업하고 있는 어장들의 상황을 분

석하여 북태평양 빨강오징어 어장에 채낚기 어선으로 복원하는 것이 경제

적이라 제시하였다. 셋째, 1993년 철수한 북태평양 빨강오징어 어장에 대해

수산과학원과 상업어선들이 시험조업을 하였지만 계속해서 성공을 그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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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했다. 성공하지 못한 원인으로 북태평양 빨강오징어의 어획에 있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탈락률“이라는 것을 국립수산과학원의 시험조업 보고

서, 상업어선 경험자를 통해 조사하여 알게 되었다. 탈락률의 가장 큰 원인

은 북태평양 빨강오징어 잡이에 맞는 낚시를 사용해서 어획을 하지 않았다

는 것이다. 탈락률에 대한 일본의 연구 논문(Kohei KUROSAKA)은 조획

기의 회전수나 황천 시, 또는 어선의 조획기의 위치, 조획기의 형태 등에

따라 탈락률의 차이가 있다는 것까지 연구 되어 있었다. 본 연구에 의하면

북태평양 빨강오징어를 유자망 어법으로 어획 시 그물을 115 mm에서

75mm까지 사용하여 어획을 하였다. 그런데 상업어선들은 연안에서 살 오

징어를 잡던 낚시를 그대로 썼으며, 포클랜드어장에서 상업조업을 하다가

이 어장에 간 어선들은 포클랜드 일렉스 오징어를 잡던 13 mm 낚시침 그

대로 작업 했기에 오징어가 무게 때문에 탈락 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추

정한다. 북태평양 빨강 오징어는 어체의 무게가 포클랜드 일렉스 오징어나

국내 살 오징어와 비교가 되지 않는 평균 972 g, 동장이 18.3∼51.3 cm이

므로 이에 맞는 오징어 크기별 어구의 개발이 우선 시 되어야 함을 제시한

다. 그리고 자동조획기로 오징어를 올릴 때 줄의 엉킴이 빈번하다든지 일

본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조획기의 회전수를 오징어의 어체별 크기에 따라

속도를 조정해야 하고, 어체의 크기에 맞는 것을 함께 개발해야 오징어의

탈락률이 훨씬 줄어들 것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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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수산전문가 인터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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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수산회사 (       ) ② 조업경험 (     )  ③ 관련 업체 (       )  ④ 

기타(          )    

관련경력 (      )년  (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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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북태평양 빨강오징어(무라사키 이까)를 아시나요?

:

②북태평양 빨강오징어 어장은 1991년 유엔 협약에 의해 유자망 어업이 금지되어 

어선들이 철수한 어장입니다. 그동안 채낚기로 국립수산과학원과 상업 어선들이 시

험 조업을 하였지만 현재까지 성공적인 조업 결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성공적인 조업을 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알고 계시면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2) 귀하께서 생각하시는 원양어업 발전전략으로서 아래 표의 5개 분야 중에서 중요

도의 우선순위를 정해주시길 바랍니다. 해당 분야에 직접 1에서 5까지의 순위를 써 

주세요.

분 야 ①어선안전 ②어장개척 ③선원복지 ④산업구조 ⑤국제협력

순 위

(3) 귀하께서 생각하시는 원양어업으로 2020년 현재, 어획 생산량 증대를 위해 공해 

상에서의 어느 어종의 어장개척이 가장 경제적으로 타당한지에 대해 순위로 표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 종 ①오징어 ②참치 ③명태

순 위

(4) 지금부터는 직접 물음에 답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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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성 명 소 속 경 력

조업경험

최광룡 성경수산(주)
북태평양 빨강오징어 어장, 

꽁치 봉수망 조업 선장

김정연
前) 유자망 선장 

협회 회장
한양호, 25동경호 선장

최태규 유일 S.A
1995년 북태평양 빨강오징어 

어장 채낚기 시험 조업

김난복 前) 동방원양(주)
북태평양 빨강오징어 유자망 

어선 선장

조광제
前) 유자망 남해 

1선단장
2미산호 선장

연구기관

최석관 국립수산과학원 해외원양자원과 연구사

배재현 국립수산과학원 어구공학과 연구사

수산회사

정진욱 코삭교역(주)
인니어장, 파키스탄 어장 

개척

김학조 주)아그네스수산 참치, 포클랜드 오징어 선사

정기웅 前) 가나마린(주)
아르젠틴 주재원 및 

포클랜드 오징어 선사

관련업체

박형환
부경대학교 

해양수산경영학과
前) 부산공동어시장 상무

박제용 신보성관세사 수산물 수출입전문통관사

정두진
前) 동원산업(주) 

인도네시아 기지장

수산물 수출입 유통회사 

운영

2. 인터뷰 수산전문가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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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최광룡 성 별 남 연 령 61세 학 력 전문대

소 속 성경수산(주) 517 성경호 선장 구 분 조업 경험

수산관련경력 41년 근거 현재 빨강오징어 어장에서 꽁치 봉수망 어업

인터뷰 일시 2020. 04. 10 장소 부산 방법 전화

원양어업발전전략 5개 분야 중 우선 1위 어장개척

공해상에서 어획 시 생산성과 경제성을 가진 어종 1위 오징어

북태평양 빨강오징어에 대한 응답 내용

○ 지금은 6월부터 북태평양 빨강오징어 어장에서 꽁치 봉수망으로 꽁치를 잡  

   기 위한 517 성경호의 출어 준비 중으로 부산에 있다.

○ 봉수망으로 꽁치를 잡기 위해 불을 밝히면 배 주위에 빨강오징어가 나타나  

   며 간혹 혼획되기도 한다.

○ 선원들이 던지기 낚시로 하면 이 빨강오징어를 충분히 잡는다.

○ 큰 오징어는 낚시로 올라오는데 잘 떨어진다. 어구만 개발하면 충분히 경제  

   성 있는 어장으로 생각한다.

○ 이 어장에 일본 채낚기 어선 40여 척과 많은 중국 어선들이 빨강오징어를   

   잡고 있는 것을 수년 째 보고 있다. 특히, 중국 배들은 손 낚시로 빨강오징  

   어를 잡고 있다.

○ 이 어장에 빨리 한국 어선들이 복원되어야 한다. 지난 번에 입항 시 해수부  

   의 교육을 받아보니 발표자가 어장에서 어떠한 물고기를 얼마만큼 잡았는지  

   에 대한 데이타에 의해, 이후에 그것을 근거로 이해 국가간에 공해 상에    

   서의 쿼타 배정이 이루어지고, 주도권을 질 수 있다고 했는데, 일본과 중국  

   배들은 계속해서 조업하고 있는데 걱정이다.

3. 인터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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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김정연 성 별 남 연 령 70세 학 력 대졸

소 속
前) 북양 빨강오징어 유자망어선 

협회장
구 분 조업 경험

수산관련경력 40년 근거 대서양 참치 어선 선장, 북양 유자망선 선장

인터뷰 일시 2020. 04. 12 장소 부산 방법 전화 2회

원양어업발전전략 5개 분야 중 우선 1위 어장개척

공해상에서 어획 시 생산성과 경제성을 가진 어종 1위 오징어

북태평양 빨강오징어에 대한 응답 내용

○ 1977년 라스팔마스에 기지를 둔 참치 어선 인도양 12호의 1등 항해사로부  

   터 어선을 타기 시작했다. 북양 빨강오징어 어장은 1980부터 핸 거 같      

   아요. 1992년까지 그 어장에서 오징어를 잡았다.

○ 빨강오징어 어장에는 한양1호, 동경 25호 선장으로 그당시 조업을 타 선에  

   비해 잘했던 거 같다.

○ 매년 4월에 서경 160도 부근에서 시작해서 동경 150도 부근에서 11월에 철  

   수했다. 그물은 115mm부터 시작해서 동경으로 넘어오며 75mm 망목까지   

  바꾸어 가면서 조업했다. 

○ 이 어장은 상당히 방대하며, 선단 조업을 해야 정보를 얻을 수 있었고, 오징  

   어 자원은 풍부했다.

○ 지금도 그 어장에는 빨강오징어 자원이 풍부하다고 파악하고 있으며, 어구  

   만 개발해서 가면 충분히 경제성 있는 어장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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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최태규 성 별 남 연 령 55세 학 력 전문대

소 속 유일 S.A 대표 구 분 시험조업

수산관련경력 36년 근거 포클랜드 채낚기 103진양, 301광성호 항해사

인터뷰 일시 2020. 04. 29 장소
유일S.A 

사무실
방법

전화 4회, 직접 

면담

원양어업발전전략 5개 분야 중 우선 1위 어장개척

공해상에서 어획 시 생산성과 경제성을 가진 어종 1위 오징어

북태평양 빨강오징어에 대한 응답 내용

○ 1991년 9월 북양 꽁치 봉수망 103진양호 항해사로서 포클랜드 조업이 끝나  

   면 북양 꽁치 어장으로 이동하여 봉수망으로 꽁치를 잡았다. 1995년 포클   

   랜드 채낚기 어선 301호 광성호 항해사로서 포클랜드 오징어 어장에서 조업  

   을 마치고, 북양 빨강오징어 어장에서 시험조업을 하였다.

○ 1995년 7월 25일부터 11월 10일까지 북위 38도에서 42도, 서경 158도에서  

   동경 155도까지 조업을 하였다.

○ 낚시는 포클랜드에서 조업하던 13mm 낚시 그대로 사용했다. 조업 결과     

    500g 미만의 작은 사이즈의 빨강오징어는 잡혔지만 큰 사이즈는 워낙 탈  

    락률과 낚시줄이 엉키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황천이 많아 어획을 80톤 정  

    도밖에 못하였다.

○  지금 생각해보니 낚시 바늘을 큰것으로 작업하면 탈락률이 적어 조업이 가  

    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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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김난복 성 별 남 연 령 69세 학 력 완도수고

소 속 前) 동방원양(주) 소속 선장 구 분 유자망 조업 경험

수산관련경력 45년 근거 북양 빨강오징어 어장 유자망 어선 선장

인터뷰 일시 2020. 04. 24 장소 부산 방법 전화

원양어업발전전략 5개 분야 중 우선 1위 어장개척

공해상에서 어획 시 생산성과 경제성을 가진 어종 1위 오징어

북태평양 빨강오징어에 대한 응답 내용

○ 북태평양 빨강오징어 어장에서 철수 시인 1992년까지 그 어장에서 빨강오  

   징어를 유자망으로 잡았다.

○ 오징어 자원은 풍부했으며, 서경에서부터 시작하여 동경 160도 부근에서    

   매년 조업을 마쳤다. 그물의 망목은 115mm에서 75mm까지 사용했다.

○ 이 오징어는 불빛에 크게 반응을 하지 않는 오징어이다.

○ 어구만 개발하여 조업하러 가면 충분히 어장성이 있는 어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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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조광제 성 별 남 연 령 65세 학 력 남해수고

소 속 前) 미산수산(주) 2미산호 선장 구 분 조업 경험

수산관련경력 40년 근거 북양 빨강오징어 유자망 조업, 남해 1선단장

인터뷰 일시 2020. 07. 02 장소 부산 방법 전화 3회

원양어업발전전략 5개 분야 중 우선 1위 어장개척

공해상에서 어획 시 생산성과 경제성을 가진 어종 1위 오징어

북태평양 빨강오징어에 대한 응답 내용

○ 북태평양 빨강오징어 어장 유자망 조업 시 남해선단의 제1 선단장을 하였   

   다. 

○ 1992년 유자망 조업 철수 후, 1993년부터 중국 수산회사에 취직이 되어 동  

   어장에 중국 채낚기 어선의 어로장으로 조업을 한 적이 있다.

○ 중국 어선에서는 동경 170도 일본 EEZ 밖에서 채낚기로 조업을 하였는데   

   600톤 이상은 빨강오징어를 잡았다.

○ 한국 연안의 채낚기 낚시보다는 좀 더 큰것과 스테인레스로 된 낚시로 잡으  

   니 빨강오징어 어획률이 다른 배보다 훨씬 좋았다.

○ 한국 유자망 어선들이 작업 할 때는 동 어장의 알바코가 10kg~20kg이었는  

   데 2001년 경에는 40kg~50kg 크기들이 목격되었다. 이것은 한국 어선들이  

   유자망으로 조업할 때보다 자원이 많이 회복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다.

○ 동 어장에 낚시 크기만 좀 더 크게 하여도 빨강오징어의 탈락률이 훨씬 줄  

   어 들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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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배재현 성 별 남 연 령 49세 학 력 박사

소 속 국립수산과학원 어구공학과 구 분 연구사

수산관련경력 23년 근거 북태평양 빨강오징어 연구 담당

인터뷰 일시 2020. 06. 29 장소 국립수산과학원 방법
전화 2회, 

직접면담

원양어업발전전략 5개 분야 중 우선 1위 어장개척

공해상에서 어획 시 생산성과 경제성을 가진 어종 1위 오징어

북태평양 빨강오징어에 대한 응답 내용

○ 이 어장이나 빨강오징어에 대해 계속해 연구해오고 있다.

○ 어체의 크기 및 조획기 문제로 어획물의 탈락률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다.

○ 자원은 있지만, 유자망 외의 0~50m 수층의 조업을 위한 어구 및 어법 개발  

   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 특히, 북태평양 빨강오징어의 경우 어체 크기 및 성장시기를 고려해서 한시  

   적 어업이 될 수밖에 없으므로 다수의 어법이 가능한 어선 개발이 필요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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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최석관 성 별 남 연 령 56세 학 력 박사

소 속 국립수산과학원 원양자원과 구 분 연구사

수산관련경력 30년 근거 북태평양 빨강오징어 자원조사

인터뷰 일시 2020. 06. 25 장소 국립수산과학원 방법
전화 3회, 

면담 

원양어업발전전략 5개 분야 중 우선 1위 국제협력

공해상에서 어획 시 생산성과 경제성을 가진 어종 1위 오징어

북태평양 빨강오징어에 대한 응답 내용

○ 1991년 11월 동 어장에 유자망 어선에 승선하여 옵서버 활동을 하였으며,   

   지금도 동 어장에 대한 어획 정보 수집 및 국제 공동 자원평가에 참여하고  

   있다.

○ 과거 이용 자원의 현황을 보면, 지금도 이용 가능한 자원이라고 판단하고는  

   있지만 빨강오징어의 생물학적 특성(빛에 유집이 안됨)과 현재 사용하고 있  

   는 채낚기 어구 및 자동 조획기로는 탈락률이 높아 조업에 어려움이 있음을  

   조사를 통하여 확인하였다.

○ 따라서 동 자원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어구 및 자동 조획기의 개량이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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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정진욱 성 별 남 연 령 62세 학 력 석사

소 속 코삭교역(주) 구 분 수산회사

수산관련경력 39년 근거 포클랜드 오징어 어장 조업 어선사

인터뷰 일시 2020. 장소 부산 방법 SNS

원양어업발전전략 5개 분야 중 우선 1위 어장개척

공해상에서 어획 시 생산성과 경제성을 가진 어종 1위 오징어

북태평양 빨강오징어에 대한 응답 내용

○ 북태평양 빨강오징어에 대해 알고있다.

○ 유자망 어업을 대체할 효율적인 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 빨강오징어의 생태적인 연구 등 과학적인 조사 연구가 부족하다.

○ 국가의 지원이 부족하다.

○ 좀 더 적극적인 프로 정신을 가진 회사에서 개척을 해나가면 좋겠으며, 정  

   부의 대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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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김학조 성 별 남 연 령 59세 학 력 대졸

소 속 아그네스수산(주) 구 분 수산회사

수산관련경력 30년 근거 참치 및 포크랜드 오징어 어장 조업 어선사

인터뷰 일시 2020. 06. 30 장소 서울 사무실 방법 SNS

원양어업발전전략 5개 분야 중 우선 1위 어선안전

공해상에서 어획 시 생산성과 경제성을 가진 어종 1위 참치

북태평양 빨강오징어에 대한 응답 내용

○ 1991년 이전 유자망 조업을 했을 때 제품을 본 적이 있다.

○ 최근, 4년 전 북태평양에서 원양어선 한 척이 시험 조업했으나, 어장이 광범  

   위하고, 탈락률이 높아 조업에 실패한 것으로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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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정기웅 성 별 남 연 령 59세 학 력 대졸

소 속 前) 가나마린(주) 대표이사 구 분 수산회사

수산관련경력 31년 근거 포클랜드 오징어 어장 조업 어선사

인터뷰 일시 2020. 04. 10 장소
삼신네텍 

사무실
방법 면담

원양어업발전전략 5개 분야 중 우선 1위 어장개척

공해상에서 어획 시 생산성과 경제성을 가진 어종 1위 오징어

북태평양 빨강오징어에 대한 응답 내용

○ 경신원양(주) 근무 시 아르젠틴 주재원으로 오징어 채낚기 어선 관리를 하였  

   으며, 북태평양 빨강오징어 어장에 운반선 투입 시 영업을 한 적이 있다.

○ 공해 어장에서 어획량을 증대시키고자 하면 북태평양 빨강오징어 어장이 가  

   장 경제성이 높다고 본다.

○ 어구와 어법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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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박형환 성 별 남 연 령 65세 학 력 석사

소 속
現) 부경대학교 

해양수산경영학과 
구 분 관련 업체

수산관련경력 34년 근거 前) 부산공동어시장 상무 이사

인터뷰 일시 2020. 06. 29 장소 부산 방법 면담, SNS

원양어업발전전략 5개 분야 중 우선 1위 어장개척

공해상에서 어획 시 생산성과 경제성을 가진 어종 1위 오징어

북태평양 빨강오징어에 대한 응답 내용

○ 한 때 우리나라 어선들이 많이 어획하였으나 지금은 어획량이 거의 없는 것  

   으로 알고 있다.

○ 어업 기술 상의 문제는 잘 알지 못하나 현장(부산공동어시장 근무 시)에서   

   들은 바로는 어구(낚시)가 조업의 효율울 높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유통 상의 관점에서 보면, 오징어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어종으로 수요가 아주 큰 품목일 뿐만 아니라 공급 부족으로 가격 또한 고  

   가로 형성되고 있다. 오징어에 대한 세계 각국(특히 중국)의 수요 증가는 차  

   치하더라도 소득 수준이 높은 우리나라의 수요에 맞추기 위해서라도 공급량  

   의 확보는 꼭 필요한 사안이라고 봤을 때 빨강오징어의 공급이 원활하게 증  

   대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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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박제용 성 별 남 연 령 65세 학 력 포항수전

소 속 신보성관세사무소 구 분 관련업체

수산관련경력 40년 근거 수산물 전문 수출입 통관 업무

인터뷰 일시 2020. 04. 25 장소 삼신네텍 방법 면담

원양어업발전전략 5개 분야 중 우선 1위 어장개척

공해상에서 어획 시 생산성과 경제성을 가진 어종 1위 오징어

북태평양 빨강오징어에 대한 응답 내용

○ 예전 마린기업 근무와 냉동 창고 근무 시 이 오징어의 유통 과정을 보았으  

   며, 창고에 입고도 많이 시켰다.

○ 현재 오징어의 가격이 매우 높으며, 계속해서 중국 및 칠레, 페루로부터 오  

   징어를 우리나에 수입해오고 있다.

○ 원양 수산회사들이 북태평양의 빨강오징어를 잡게 된다면 우리나라 경제에  

   도 많이 이바지하게 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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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정두진 성 별 남 연 령 65세 학 력 대졸

소 속 前) 동원산업(주) 인니 기지장 구 분 관련업체

수산관련경력 40년 근거 수산물 전문 수출입 유통

인터뷰 일시 2020. 06. 25 장소 부산 방법 전화 및 SNS

원양어업발전전략 5개 분야 중 우선 1위 산업구조

공해상에서 어획 시 생산성과 경제성을 가진 어종 1위 오징어

북태평양 빨강오징어에 대한 응답 내용

○ 예전 동원산업 근무 시 이 오징어 어선이 있었다.

○ 이 어장에 옛날 남해수산고등학교 동기들이 선장을 많이 했었다. 동창들을  

   소개시켜 주도록 하겠다.

○ 현재 오징어의 가격이 매우 높으며, 계속해서 중국 및 칠레, 페루로부터 오 

   징어를 우리나에 수입해오고 있다.

○ 현재의 우리나라 산업구조 상 원야어업이나 수산업에 대한 중요도가 경시되  

   고 있는 것 같다. 원양어업은 식량자원뿐만 아니라 일반 산업과 연관되어   

   많은 경제적 중요한 위치에 있는것만큼은 틀림없다. 

○ 원양어업이 발전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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